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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 국무총리,‘AI 확산 차단 위한 총력대응 지시’

- AI 확산경로를 신속히 파악, 선제적인 초기방역에 총역량 동원 당부 -
- 방역현장에서의 AI 방역조치 이행 여부 철저히 점검키로 -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8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

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다.

* 참석 : 국방부 행자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장관, 국무조정실장,

질병관리본부장, 경찰청장, 17개 지방자지단체 부단체장

ㅇ 이번 회의는 6월 6일 위기경보단계를 ‘경계’에서 ‘심각’으로 조정

하여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울산, 전북 익산, 완주,

전주, 임실 등에서 계속해서 AI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

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.

□ 역학조사 결과, 군산의 가금농장은 AI가 최초로 발생한 제주도뿐만

아니라 전통시장과 유통상인 등을 통해 경기 파주, 경남 양산, 부산

기장, 전북 익산 등 여러 지역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.

ㅇ 추가로 발생한 전북 완주, 전주, 임실에 대해서도 군산 가금농장

과의 역학 관련성을 조사 중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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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 총리는 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AI 방역 추진상황 및

계획을 보고받고, AI 발생지역과 관계부처의 방역상황을 면밀히

점검했다.

ㅇ 또한 농식품부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AI가 더 이상 확산

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

지시했다.


